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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격함 뒤엔 情 많은 소탈함이…
법정 스님 10주기 추모법회가 2월 19일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열렸다. 이에 앞선 2월 18일 법정 스님과 생전 인연이 있

었던 작가들이 그동안 미공개로 소장해온 사진을 한데 모은 사진전이 개막했다. 작가들과 맑고향기롭게 측의 협조를 얻어 법정 스님의 

옛 사진에 담긴 인연담을 풀어본다.� 노덕현 기자·사진제공=맑고향기롭게

여기 기록된 사진들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길상사 법회때 촬영된 것이다. 길상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스님과의 인연은 책으로 만나 20여년이 되어 간다. 

그 인연은 길상사와의 인연으로 이어졌고, 사진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찍고 싶은 대상은 스님이셨다. 이 즈음 ‘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나는 꽃과 잎

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’라고 법문을 마치시던 스님의 말씀이 생생히 떠오르는 봄날이다.

박연희 사진작가는… 2010년 계원예술대 사진학과를 졸업한 뒤 3년간 전국사찰을 다니며 스님들의 수행처를 촬영했다. ‘무념처’로 이름 붙여진 이 결과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전을 개최했다.

22년 전 88올림픽 국제학술회 심포지움에 법정 스님이 자연분과에 참석하셨다. 

그때 나는 학술회 전체 사진을 담당했다. 분주한 행사일정 중 스님과의 만남에서 느

끼는 맑은 기운은 신선한 청량제가 됐다. 그해 가을 스님은 감사하게도 불일암에 초

대해 주셨다. 스님을 다시 만나던 날 밤, 달이 유난히도 밝았던 기억이 난다. 조용한 

산중에서 홀로 머무는 스님의 맑고 청정한 모습이 지금도 필름처럼 지나간다. 불일

암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죽 앨범에 담아 보내드렸는데 그 앨범이 낡고 퇴색할 때까

지 스님 곁에 남아 있었다. 

이은주 사진작가는… 성균관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와 보스턴 

뉴잉글랜드 사진학과를 수학했다. 백남준 사진전 등을 진행했다.

왼쪽 사진은 2005년 5월 부처님 오신날 길

상사 행지실에서 촬영한 것이며 오른쪽 사

진은 2005년 1월 불일암에서 촬영한 것이다. 

‘사진가는 피사체와 끊임없는 기 싸움에서 

이겨야 비로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’는 

말이 있다. 당시 스님은 나에게 워낙 크신 분

이셔서 마주 대하는 것 만으로도 벅찬 대상

이셨으니 기 싸움이라는 말은 애초에 얼토당

토 않았다. 이런 나의 유약함을 느끼셨는지, 

불일암에서 가진 며칠의 끼니때마다 ‘동영씨 

많이 먹어. 무거운 장비 들고 다닐라면 기운

이 씨어야 된다고’라는 거듭된 말씀으로 나

의 긴장을 풀어주시곤 하셨다.

처음뵈었을 때의 스님은 근엄하고 존귀한 

큰 스님이셨다. 다음에 뵈었을때의 스님은 편

안하고 따뜻한 어른 스님이셨다. 

유동영 사진작가는…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로 

뛰어 찾아 담았던 계간 〈디새집〉에서 일했으며 〈그

리움으로 걷는 옛길〉, 〈선방 가는 길〉, 〈자기를 속이

지 말라〉, 〈정찬주의 茶人 기행〉, 〈소설 무소유〉 등 

다수의 책에 사진을 실었다.

2004년 여름, 일간지 사진기자로 일할 때였다. 취재차 길상사를 찾았고, 불교계 문외한이었던 터라 절에

서 이뤄지는 일상에 관심을 갖게 됐다. 이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

됐고, 이 것이 불교와의 첫인연이었다.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7년간 출근 전이면 길상사에 들려 사진공양을 

올리는 일로 이어졌다. 법정 스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제대로 담은 것은 길상사 사진공양을 시작한지 몇 달

이 지난후였다. 가을 정기법문을 마친 법정 스님이 경내를 한바퀴 돌 때 높은 데서 망원렌즈로 찍은 것이다. 

당시 스님의 눈빛은 날카로움 그 자체였다. 스님의 눈빛은 마음속 욕심을 경계하는 죽비이자 사진공양을 지

탱하는 힘이었다. 

이종승 사진작가는… 책으로 〈길상사의 사계, 이토록 행복한 하루〉, 근승랑이라는 작가명으로 낸 사진집 〈비구, 법정〉

이 있으며 2007년 일본 도쿄에서 ‘보통의 미’, 2011년 서울에서 ‘비구, 법정’ 사진전을 열었다.


